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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영업 성과와 부채 관련 분석 자료를 내놓았
다. 이 중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. 

- 먼저 자영업 진입은 누가 하는지 조사한 결과, ‘임금근로’ 출신이 64%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. 이어 ‘다른 자
영업’에서 진입하는 비율이 19%, ‘무직’도 15%로 낮지 않았다. 

-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는 ‘임금근로’ 출신 비중이 4명 중 3명(75~76%)꼴로, 50대 이상(55%)보다 
상대적으로 높았다. 젊은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유입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.

자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, 3명 중 2명이 임금근로자!

[2025 자영업 실태]

※출처 : 국회미래연구원(Futures Brief, 26-3호), 2025 자영업 실태조사로 본 자영업 성과 격차와 부채 결정요인, 2026.04. 
*분석대상은 소매업, 음식주점업, 숙박업,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, 그 외 개인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연 매출 10억 이하의 자영업자이며, 일부 분석은 연령별 
  샘플 수 제한으로 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중심으로 분석함

[그림] 자영업 진입 분포 (자영업자*, N=3088, %) 

- 자영업(소매업 및 음식∙주점업 자영업자 기준) 전체 창업 비용은 평균 9,490만 원, 창업 준비 기간은 7.6개월로 
조사됐으며,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창업 비용이 더 많이 들고, 준비 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.

※출처 : 국회미래연구원(Futures Brief, 26-3호), 2025 자영업 실태조사로 본 자영업 성과 격차와 부채 결정요인, 2026.04.

[그림] 자영업 창업 비용 및 창업 준비 기간 (소매업/음식∙주점업 자영업자, N=2155)

평균

자영업 창업비용, 평균 9,490만원!

임금근로 타자영업 무직 무급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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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영업 대표 업종인 소매업, 음식∙주점업 중심으로 연매출 및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. 전체 연평균 
매출은 1억 8,780만 원이었고, ‘수도권’과 ‘20~30대’ 젊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.  

- 영업이익은 평균 5,010만 원으로 전체 연평균 매출의 약 27%에 그쳤다.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로 봤을 때 매
출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.5배 가까이 크나, 영업이익은 수도권(4,340만 원)이 비수도권(5,700만 원) 대비 
낮게 나타난 것이다. 이는 매출원가(재료비), 임차료, 세금 등 비용 구조 측면에서 수도권이 불리함을 보여준다.

자영업 평균 영업이익 5,010만 원,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번다!

※출처 : 국회미래연구원(Futures Brief, 26-3호), 2025 자영업 실태조사로 본 자영업 성과 격차와 부채 결정요인, 2026.04.

[그림] 연매출 및 영업이익 (소매업/음식∙주점업 자영업자, N=21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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